
경혜  내내 물건을 치웠어요. 계속계속 이걸 버리고 저걸 버리고, 새것의 포장

  을 뜯고 그 포장을 다시 버리고 사용했던 것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구분

  했어요. 그렇게 살아남은 물건들은 헤어드라이어, 면도기, 수분크림, 수 면

  양말, 호호바오일, 쓰다 만 노트, 일회용 물티슈, 집게핀, 유리세정제,가

  글, 끝까지 풀지 못한 문제집, 캡슐형 세제, 마스크, 마스크팩, 졸업앨범,

  생리대...! 나를 이루는게 이것이구나 싶었어요. 내가 죽고 나서 청소업자

  들은 내 물건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경혜는 청소부가 되어 그들의 대화를 상상한다. 경혜는 청소부가 되어서 그가 언급하는 

모든 물건을 던진다.   

 

청소부  흠, 이 어린 여자애는 팩 하다가 질식사하지 않은게 다행일 정도로 마스

  크팩이 많네.  

다른 청소부 에이 이정도는 요즘 젊은 여자면 다 가지고 있던데요? 저번집 갔을때 화

  장대 못봤어요? 신발이 다 까져있네. 걸음이 험했나봐. 우리 딸도 걸음이 

  빨라서 늘 뛰어다니느라 밑창이 다 닳아있어요. 

청소부  하루면 끝나는 수능특강, 마더텅 국어기출, 한달만에 끝내는 러시아어, 

  삼주로 끝내는 아이엘츠 단어장, 클래식 작곡 공부법. 일주일만에 합격하

  는 미용자격증문제집, 삼일동안 당신의 관상 알기, 이주만에 끝내는 인체 

  드로잉 클래스... 뭘 이렇게 자꾸 끝낸대. 이 여자가 이렇게 해서 진짜로 

  뭘 끝낸게 있기는 하대? 다 풀지도 않은 문제집이구만.  

다른 청소부 어, 이거 수영복 완전 새거에요. 사두고 한번도 안입었나봐요. 제가 입고

  가야겠어요.  

 

다른 청소부는 수영복을 입는다. 청소부가 다른 청소부를 말리지만 다른 청소부는 청소

부를 먹어버리고는 수영복을 입은채로 집을 나선다.  

 

청년이 수영복을 입은 다른청소부 경혜에게 인사한다.  

 

청년  경혜씨~! 

 

수영복은 입은 다른청소부 경혜는 말없이 환하게 청년을 알아본다.  

경혜와 청년은 마임으로 그들의 첫만남과 헤어짐을 그린다.  

 

잡화점을 운영하던 경혜. 경혜의 잡화점 현관문을 청년이 떼어낸다. 청년은 경혜에게 인

생최고의 섹스와 인생의 아름다움, 자유의 가능성에 대해 말한다. 밤이되어 청년은 기다

리고, 경혜는 가지 않는다. 



 

청년  그때 왜 저와 가지 않았어요?  

경혜  아아. 가게 문을 닫고 설악산바위로 가려는데 현지이모가 다시 찾아온 

  거에요! 자꾸 빨간 양말을 보여달라고 하셔서 제가 '빨간 양말은 없어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럼 버건디 양말이라도 달라는 거에요. 그래서 버

  건디 양말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빨간 양말이

  든 버건디 양말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지? 바뀐건 내 마음뿐이야. 나는 

  여기서 인생을 모두 바꾸는 일상의 혁명을 시작할거야! 그리고 나는 변

  했어요. 어제와 다른 존재의 안경혜가 되려고 도력했어요. 요가클래스를 

  시작해서 요가 매트와 마사지볼을 샀구요, 교양있어지고 싶어서 클래식

  도 들었어요. 잡화점도 정리했어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요. 그런식으로 

  계속계속 해나갔는데 사실 나는 무시하고 있던 거에요. 그때 당신을 따

  라가지 않아서 지금 이렇다는 걸. 난 그냥 내 존재를 채우는 잡동사니들

  을 늘리고 있었던 것 뿐이었어요. 이제는 알아요. 그 모든 잡동사니를 버

  려야 가능하다는 걸.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삶에서 아주아주 중

  요한 무언가는 그것들을 버려야 움직인다는걸 알아요.  

  무서웠어요. 나라고 믿어온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게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뼈와 살과 장기가 되

  어 기능하는 이 물건들이 없어져야 변화한다는걸 믿을 용기가 나지 않았

  어요.  

  

 

 

 

  


